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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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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

혼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 여섯 명을 면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사례별로 개방적 코딩을 하였으며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방법

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의미단위를 찾아 결혼의 의미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현

재 다문화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성 참여자들은 재혼에 대해 

전체적으로 크게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

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들

이 다문화 재혼에 부여하는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이라는 의미는 구체

적으로 ‘인생의 활력소’,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노후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 로 나타났다.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

도 만족하는 관계’ 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신뢰와 소통도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과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사는 

관계’로 나타났다.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 재혼에 부여하는 이러한 긍

정적인 의미부여는 다문화가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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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은 개인주의

적 가치의 확산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공존으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급

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상의 변화는 

생애과정혁명(life course revolution)이라고까지 

표현된다(Skolinick, 2009). 여기에 세계화와 이

주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민족, 언

어와 인종 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개인들이 

결혼하여 이루는 다문화가족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수

가 14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

하였으며,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여하

를 불문하고 결혼이주자들은 약 23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약 16%를 차지하였다(안전행정

부, 2013.7.2). 2012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즉 다문화결혼은 2만 8천여건으로 8.7%

이며 이 가운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

인은 2만 6백건으로 72.9%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한국 가족에서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사

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문화결혼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비용의 결

혼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혼의 만혼 남성이나 

이혼하여 재혼을 희망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국내에서 갖기 어려운 결혼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결

혼유형은 여전히 남녀초혼이 78.6%(통계청, 

2013.4.23)로 지배적이지만 과거에 비해 재혼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혼의 양상 또한 재혼 중 

남녀 모두 재혼이 11.5%로 가장 많은 식으로 

변화하였다. 이혼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남녀 

모두가 재혼인 재혼유형 또한 많아질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일반 내국인간의 결혼에서 

재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의 21.4%인 반면(통

계청, 2013.4.23),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

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혼인 가운데 재혼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11.21). 

특히 이러한 다문화 혼인에서 한국인 남편이 

재혼인 경우는 전체 다문화 혼인의 3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결혼은 재혼의 

비율도 높으며 특히 한국인 남편이 재혼인 경

우가 다문화 혼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

도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혼비율이 

높은 다문화가족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재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재혼 이

주여성의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러한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

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

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업

적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

권문제, 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와 사회적 지

원방안, 그 외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과 소통의 문제와 한국 사회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근무, 김진숙,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한국인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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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해 인권이 짓밟히는 국제결혼의 피

해자이며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나

아가 우리 사회는 문화적, 경제적 강자로서의 

가해자이거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다문화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나, 사회로 간주하

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제중심

적인 시각의 연구들이 대다수로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위기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

았다. 그러나 모든 다문화가족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문화가족이 갖는 건강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한국인 남편들의 관점과 

경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인 국제결혼부부는 그들의 차이

점을 탐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강한 친밀감과 상호 이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부부들은 이미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였으므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

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Heller & 

Wood, 2000). 이 외에도 국제결혼한 다문화가

족은 수용성,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관용, 개

방성, 존중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길러줄 수 있으며 가족내에서의 활력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Breger & Hill, 1998; 

Ho, 1990; Roer-Strier & Ezra, 2006: 윤경자 등,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갖는 건강성이나 긍정

적인 측면은 사실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

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 자신들

의 현재 결혼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

하며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인간은 상호작

용을 통해 사회적 환경속에서 사람이나 대상, 

사건들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Bruner(1990)에 의하면 우리가 구성하

는 자아들과 삶은 의미의 문화 속에 자리한 

의미구성과정의 결과로, 개인들이 구성하고 

상이한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의미들은 사람

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 

사건들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의미구성의 과정은 인지적인 작업이면서도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기대 같은 부수적인 활

동을 포함한다(Harvey, Weber, & Orbuch, 1990). 

의미구성을 결혼관계에 적용할 때 결혼의 의

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게 하는 인지적 구조의 일부로(Timmer 

& Orbuch, 2001), 개인이 결혼에 부여하는 의

미는 단순히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적 구

성과정에서 나아가 결혼생활에서의 정서적 반

응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성격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미래의 행동들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Gottman 

(1994)에 의하면 배우자와 결합되어있다는 인

식을 하는 남편일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낮다

고 하였다. 배우자가 결혼에 대해 갖는 의미

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각자의 배우자가 결

혼에 대해 갖는 이해와 의미부여는 부부관계

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족에서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결혼

의 주체이면서 결혼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과 행․불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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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다문

화가족을 이루고 나름대로 가족건강성을 유지

하며 생활하는 특히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현

재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는 추후에 

다문화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응행

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인 요인이라는 측면

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

성과 여성은 결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하며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같은 결혼생활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Bernard 

(1973)는 ‘그의 결혼과 그녀의 결혼(his and her 

marriage)’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은 결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결혼만족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

다(Amato & Rogers, 1997). 특히 결혼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계에서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시작하게 되는 다문화결혼에 있어서 결

혼이 갖는 의미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

편과의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이후 결혼생활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도 논

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인 두 사람의 성인이 경제적, 성적, 사회적으

로 연결되는 정서적, 법적, 사회적 책임관계’

로 규정되며 특히 제도로서의 결혼은 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는 

자연적인 성향, 사회적 계약, 사회적인 미덕, 

종교적 실체, 상호보호와 만족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서 결혼의 ‘상호보호와 만족’에 대한 차원이 

점차 강조되면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결혼

의 기반이 되고 있다(Browing, 2000: 정현숙, 

유계숙, 2005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점차 

개인적 차원의 삶의 만족이 강조되면서 상호

배려와 만족의 관점이 중요한 결혼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immer와 Orbuch(2001)는 

결혼 일 년 이내 부부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

적인 의미를 부여할수록 이혼의 위험이 낮아

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재혼자들은 초혼

자들에 비해 결혼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혼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Whitton, Stanley, Markman 

& Johnson, 2013).

Baxter(2010)는 결혼의 의미를 유럽과 미국문

화에서 크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시각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결혼의 의

미에 대한 여섯 가지 주요 흐름으로 결혼을 

배우자 두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로 보는 것 

대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박힌 표면으로 보는 

것, 결혼을 개인적 관계로 보는 것 대 제도로 

보는 것, 부부의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보

는 것 대 실용적 사랑으로 보는 것, 결혼을 

헌신의 유대로 보는 것 대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결혼을 두 사람의 개인이 만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대 하나의 결합체로 

간주하는 것, 결혼을 솔직한 자기표현의 장소

로 보는 것 대 자기보호를 위한 재량권을 갖

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결혼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로 개인주의

적 결혼 담론에서는 만족이나 적응, 특권과 

같은 우애적 기준이 사용되는 반면, 공동체적 

담론에서는 의무감을 통한 헌신과 안정성과 

같은 제도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

면서, 질 높은 결혼에 대한 개념은 부부마다 

또 배우자간에도 다를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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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배우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자신들

의 결혼을 외부자에게 보여주면서 결혼의 의

미를 구성해가는 잠재적인 유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여 다문

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성에 대한 일반 사람

들이나 사회적 인식은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학력이 

낮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 결혼을 매매혼적으

로 간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나, 

사회적 부적응자 혹은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생활방식을 강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이

나 이혼 심지어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2012)은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희생

자적 관점과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에 

대한 가해자적 관점은 일면적인 것으로 종종 

매체에 맞추어 연출된 결과라고 한다. 그들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결코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한 것

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리히 벡 부

부는 결혼이주를 평가절하하는 시선이나 불신 

어린 거부적 시선에는 애정에 의한 결혼과 목

적을 위한 결혼을 구분하는 서구의 자기미화

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지적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

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일방적인 선입

견이나 편견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

한국인 남편이 다문화결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먼저 

최지영(2009)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

로서 경험이 갖는 의미를 ‘결혼: 시원섭섭함’,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이해와 오해’ ‘정보와 

도움의 부족: 산 넘어 산’ ‘변화와 극복: 그래

도 희망을 바라봄’으로 도출하였다. 엄명용

(2010)은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인 남편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그동

안 주변화 되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재탄생을 

하게 되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였

다. 강향숙, 진은영, 마댝마, 배은경(2013)은 국

제결혼한 남성의 결혼적응을 ‘고단한 염부가 

멀리 바닷물을 길어와 소금꽃을 피우는’ 것으

로 비유하였다. 이외에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의 커미트먼

트(commitment)와 가족관계지속의사와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정영조, 박지선, 윤정수, 김정

숙, 나카즈마 카즈오, 2013)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의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가족관계 지속

의사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착

이 깊을수록 아내와 함께 하는 행동이 많을수

록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가 높아지므로 

한국인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부부간

의 동반 행동은 가족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있

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족

의 남편과 아내 부부 100쌍을 설문조사한 또 

다른 연구(성현란, 2011)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낮은 문화적 감수성은 아내

문화수용을 낮춤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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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

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노충래, 강현주, 최민지, 

2010)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베

트남 출신 아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결혼

만족도에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짧은 한국

거주기간, 아내와 시댁(친정)관계, 자녀와의 관

계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내의 결혼만족

도가 강력한 주요요인이었고, 그리고 남편 자

신의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공동영역의 갈등

은 오히려 높을수록,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또 다른 연구(박인아, 윤정수, 박지선,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 2012)에서는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지역사

회 또는 가족이나 아내와의 갈등 보다도 경제

적 어려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

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만

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설동훈, 이계승, 2011)에서는 여성이

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오히려 이혼

의향이 높으며, 한국인 남편의 경우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남편의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이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소위 

다문화결혼의 이혼은 1만 9백건으로 전체 이

혼의 약 9.5%를 차지하며 이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다문화 이혼에서 재혼자의 이혼율에 

대한 통계 보고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혼가

정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Bumpass & Raley, 

2007)들로 미루어볼 때 다문화결혼이 재혼일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혼 후 재혼 가

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재혼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많지 않

으며(한경혜, 1998),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임춘희, 2006) 이외에 

재혼 당사자들이 재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나 재혼 부부관계의 역동을 심층적으로 규명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결혼의 안정성과 행, 불행을 

좌우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인 

남편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다문화결혼에서 재혼의 비중이 일반 내국인 

결혼에서 보다 더 높은 현실에서 결혼안정성

이 취약할 수 있는 재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연구들은 남편의 행동이 결혼이주여성 아내와

의 관계와 결혼만족도나 이혼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결혼생활의 유지 혹은 단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의

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제하면서 이주여성

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 자신이 결혼에 부여하

는 의미 구성이 부부관계의 역동을 비롯하여 

다문화 결혼생활의 안정과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현재 다문화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 다문화가족에서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현재 재혼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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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재혼

으로서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

함으로써 최근에야 다문화가족 연구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한국인 남편의 관점과 인식에 대

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나아가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다문화결혼을 위한 

적응노력과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연구에 일조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인이 재혼 또는 삼혼

으로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성들이다. 이들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을 통해 재혼하여 

결혼생활에 만족감이 높으며 부부사이가 좋은 

부부를 추천받은 후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영업이나 택시기사, 퇴직자 등으로 연령은 

40대가 1명, 50대가 4명 그리고 60대가 1명이

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전혼자녀가 있었다. 참여자 남성의 학

력수준은 대졸자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의 학력이며 직업이나 생활수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중간 혹은 중하에 해당하는 사

회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

해 적절성과 충분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는 점(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을 고려

하여 연구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

며 다문화가족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다양

한 재혼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인 남편들을 선

정하였다. 참여자들에 대한 면접은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1회당 

평균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에 따

라 1회에서 2회 정도 면접하였으며 시작 전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면접은 

참여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찻집이나 때로는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이 끝난 

이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하

고 보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본인이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편의 개인적, 가

족적 관련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비밀보장

을 위해 익명으로 A씨, B씨, C씨...등으로 표시

하였다. 여섯 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이혼 후 

재혼한 경우였으며, 네 명의 참여자들은 현재 

다문화결혼이 재혼이었는데 이 중 E씨와 F씨 

두 명은 삼혼이었다. 그리고 E씨 배우자는 초

혼의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이었으며 F씨의 

배우자는 자신도 재혼인 중국 이주여성이었다. 

총 여섯 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본인이 재혼하

여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

는 A씨, B씨, C씨의 세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전혼의 친자녀가 있었으며 초혼의 이주

여성과 재혼한 이후 다시 자녀를 두었다. 특

히 B씨의 경우는 이미 전혼에서 단산수술을 

하였으나 재혼 후 복원수술을 하여 자녀를 가

졌다. 배우자인 이주여성이 초혼인데 자녀가 

없는 E씨의 경우는 자녀를 원했으나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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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직업 학력
아내

출신국/학력

결혼

기간

아내의

직업

결혼

경력

아내의

결혼

지위

이혼

사유

전혼

자녀

현재

자녀

결혼

경로

A씨

(57세)

자영업

(가구)
대졸

필리핀(26세)

/대학 1년

수료

6년
영어

강사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아들(30),

딸(29)

(따로 거주)

아들

한 명

(5세)

결혼

정보업체

(필리핀

여성이 운영)

B씨

(47세)

건축업

(석공일)
고졸

필리핀(34세)

/대학 1년

수료

5년
영어

강사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아들 2명

(중1, 중3)

함께 거주

아들

한 명

(4세)

정관수술 복원

결혼

정보업체

C씨

(56세)

어린이집

기사
고졸

베트남(29세)

/통번역. 중졸

/한국에서

야간대학

재학

9년 통역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딸 2명

(25, 23세

따로 살고

있음)

아들 1명

(9세),

딸 1명,

5세)

결혼

정보업체

D씨

(53세)

화물트럭

기사
고졸

중국한족

(40세/고졸

/한족)

4년
공장

직원

이혼 후 

재혼

재혼

(딸 1년 전

한국입양

동거)

부인

외도

자녀계획

없음

딸 1

(대학1년,

친엄마한테

1년 전에 감).

아들 1명(고1)

결혼

정보업체

E씨

(61세)

퇴직

(선박운행)
고졸

우즈베키스탄

(36세.

대학2년

졸업)

4년
초등학교

강사

이혼,

사별 후

삼혼

초혼

첫

부인외도,

둘째

부인사별

무자녀

(자궁수술,

시험관자녀

시도계획)

무자녀
결혼

정보업체

F씨

(55세)

택시

기사
고졸

중국한족

(40세고졸)
2년

회사원

(휴대폰

공장)

13년

결혼생활

이혼 후

몽골여성과

재혼,

재이혼후

중국(한족)

여성과 삼혼

재혼

초혼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

/재혼의

이혼 사유는

몽골여성의

외도

딸 2명

(모두

취업하여

따로 살고

있음)

없음

(아내의

중국에 있는

아들

입국계획)

주변의

소개

/외국인

근로자

중국여성/

표 1. 연구참여자인 재혼한 한국인 남성의 개인적, 가족적 배경

이주여성이 임신하기 어려운 여성질환으로 인

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없는 경우였다. 참여

자 남성들의 현재 결혼기간은 2년에서 9년까

지로 비교적 안정기에 속하며 배우자인 결혼

이주여성들은 모두 시간제나 혹은 전일제의 

취업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인 남성들의 공통

점으로는 모두가 한국인 여성과 첫 결혼생활

을 하였으나 부인의 외도문제로 이혼하게 되

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는 참

여자 남성들이 키우면서 이주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세 번째 결혼인 E씨 경

우도 첫 번째 부인의 외도가 있어 이혼했으며 

F씨인 경우 두 번째 배우자였던 몽골출신의 

이주여성이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

여자들 가운데 한 명(F씨)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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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기 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고 이

혼 후 재혼 전까지 한부모 부자가정으로 자녀

들을 직접 양육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 아내

가 초혼인 참여자들은 여성이 불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혼 후에 다시 자녀를 두었

고 고졸 학력 수준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 많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러한 특징은 참여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전형적인 사회경

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에 속하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그러한 계층에서 여성의 외도로 인

한 이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혼을 한 

남성들 중에는 이혼 후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

는 부자가정의 책임있는 아버지들이 많으며 

그러한 남성들이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

한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의 단면

을 보여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재혼한 한국인 남

편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면접

하며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원자료

로 사용하였다. 정리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

으면서 먼저 아무런 제한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 보는 개방적 코딩(Strauss, 1987: 

조용환, 2008에서 재인용)을 하였다. 이와 아

울러 Giorgi(2009)의 현상학적인 연구절차를 부

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의 현상학적 방법의 

절차는 크게 전체의 인식, ‘의미단위’의 구별, 

일상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기, 변형

된 의미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

기와 같은 네 가지의 분석단계로 이루어지는

데(Giorgi, 2004), ‘의미단위’는 기술된 자료를 

읽는 가운데 의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으로 즉, 단어나 문장이 단위가 될 수 있

으며 이것은 연구자의 태도에 의해 경험적으

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 참여자

들의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특히 재혼으로서 현재 결혼의 의미

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특별히 강조하여 말

한 내용이 의미있다고 간주한 부분의 문장을 

의미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의미단위를 각각 

하위주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하

위주제들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크게 두 개

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섯 명의 참

여자들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참여자들 각각의 결혼 및 가족상황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참여자 사레별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재혼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이 현재의 다문화결혼인 재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연구참여자가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지각하는 것이 달라서 사

례별로 모두 여섯 개의 주제로 구분한 후 이

를 통합하여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하였다.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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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 개의 대주제는 ‘인생 중반기에 되

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과 ‘진짜 부부같이 통

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주제

와 의미단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로 제시

하였다.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연구참여자인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가운

데 네 사람은 현재 다문화결혼인 재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의 대주제의 하나는 ‘인생 중반기에 되찾

은 생의 의미와 활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대주제하에 재혼의 의미는 다시 ‘삶의 활력

소’,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

의 존재’로 참여자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연

구참여자 사례별로 재혼의 의미를 살펴본 것

은 같은 다문화 재혼이라 하더라도 참여자의 

개인적, 가족적 상황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처

럼 다른 상황에서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

혼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삶의 활력소>

먼저 현재 이주여성과의 재혼의 의미를 ‘삶

의 활력소’로 의미부여한 A씨의 경우 결혼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혼에다가 다문화 국제결혼이라는 게... 

사실 내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부도

나고 이혼해서 아내도 없고 그러던 차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결혼

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니 내 삶

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 그

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 가

족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이 살아가는데

서 생동감을 주지요. 아들을 보면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지요(A씨, 57세)

현재 30년의 나이차이가 나는 26세의 초혼

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A씨(57세)의 경우 자

신이 키운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혼자 지내다가 뒤늦게 재혼하여 오십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황이므

로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게 긍정적

이었다. 참여자는 동년배들이 노년을 맞이하

는 시기에 새로운 결혼생활과 가족을 시작했

다는 것에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경우 뒤늦게 자녀(아들 5

세 1명)를 다시 낳아 키우면서 어린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에 남자로서, 남편으

로서, 아빠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결혼

생활을 중년기 인생에 생동감을 주는 행복한 

상황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

참여자 B씨는 다문화결혼이 자신에게 갖는 

가장 큰 의미로 특히 일과 관련하여 언급하였

는데 결혼으로 인해 특히 자신이 직업에서 능

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

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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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하위 주제 의미단위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인생의

활력소

재혼에다가 다문화 국제결혼이라는 게... 사실 내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

었어요 부도나고 이혼해서 아내도 없고 그러던 차에 내 삶을 적극적으

로 찾아보자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니 내 삶의 활

력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삶

에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

해 일한다는 것 가족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이 살아가는데서 생동감을 

주지요. 아들을 보면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지요(A씨)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능력 발휘를 120프로는 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애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일을 줄여야 했고 내 능력도 

한 70%밖에는 발휘를 못했는데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든든한 거죠(B씨)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외롭고 허무했었어요. 결혼 실패로 재혼이 간절했었어요. 재혼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이제는 외롭지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행복해요. 예전에는 쓸쓸하고 허전했는데 지금은 사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한테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이 좋은 거죠. 내 울타리

가 생겼다는 거요. 혼자는 허전해요. 나만의 가정이 있잖아요(C씨).

노후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

아내는 엔도르핀이죠. 싹싹하고 저녁마다 발 마사지도 해줘요.

노후 연금이죠. 나는 이제 일할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젊으

니까 아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닐 예정이에요. 내가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E씨)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

신뢰와 소통은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여자가 있다는 건 좋은데 부부라도 속깊은 얘기

는 못해요. 속마음은 모르니까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두 번째니까 

다시 깰 수는 없잖아요. 다문화결혼이라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통하

지도 않고 돈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걸 참아야 하는 그런 

게...(D씨)

부부라고 해도 한국사람끼리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살긴 해도 조금만 

잘못되면 가출해버리면 그만이고 끝나는 거니까 속마음은 좀 불안하고 

아내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들지요(D씨)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어

사는 관계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와이프는 마누라라고 생

각하기 보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룸메이트(room 

mate)라고나 할까.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까 마누라가 아니고 오히려 애인같이 생각해요.

결국 결혼이란 서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

다는 득이 되니까 유지하는 거다. 내가 와이프를 백 프로 믿지 못하지

만 현재로는 서로가 옆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니까 사는거다. 

다문화하고 결혼하면서 깨지지만 않으면 다행인거다(F씨)

표 2. 재혼한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다문화결혼으로서의 재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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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를 백 이십 프로는 하게 되었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하죠. 그전에는 애도 있고 집

안일도 해야 하니까 일을 줄여야 했고 내 

능력도 한 70%밖에는 발휘를 못했는데 이

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든든한 거죠 

(B씨, 47세)

재혼하기 전에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로 어

린 자녀 둘을 직접 키우면서 자신이 자영하는 

석공일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애들 

때문에 일부러 일도 적게 하고 일하는 시간도 

줄였던 B씨는 초혼의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여 

자신의 자녀도 계속 키우고 다시 자녀도 낳고 

안정을 찾으면서 자신의 생계이면서 좋아하는 

석공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되어 결혼의 의

미를 무엇보다도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

의 향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은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녀양육의 책임

까지 맡게 된 남성에게는 특히 큰 타격을 주

는 인생사건이다.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남성으로서 손이 많이 가는 어

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줄이며 능력발휘도 할 수 없었던 

B씨의 경우,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의미에 

더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일에서의 능

력이 결혼으로 인해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B

씨는 결혼으로 인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서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결

혼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이혼 후 깨어진 가정생활로 힘들어하던 C

씨는 현재의 다문화재혼에 대해 나만의 울타

리인 가정이 다시 생긴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

였으며 그러한 울타리로 인해 이혼 후 살아가

는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혼을 매

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외롭고 허무했었어요. 결혼 실패로 재혼

이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재혼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이제는 

외롭지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오히

려 행복해요. 예전에는 쓸쓸하고 허전했는

데 지금은 사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한테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이 좋은 거

죠. 혼자는 허전해요. 나만의 가정이 있잖

아요(C씨, 56세)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으며 외도한 

부인을 벌 줄 단순한 의도로 이혼을 신청했다

가 원치 않게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된 C씨는 

이혼 후 혼자서 딸 둘을 키우면서 외로움과 

실패감으로 좌절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재혼을 

하고자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산에 갔다가 걸린 결혼정보업체의 현

수막을 보고 27년의 나이차이가 나는 초혼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9

세 아들, 5세 딸)을 두게 되었다. 원치 않았던 

이혼과 이혼 후의 외로움을 겪다가 재혼에 성

공하여 새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C씨는 이혼 후 살

아가는 힘을 회복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행복

하고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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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참여자에게는 재혼이 이혼 후 가족

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갖게 되고 자신이 가족

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다는 안도감이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결혼의 의미로 인식되었을 것이

다.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

다문화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의 대

주제인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가족속의 삶’ 속에는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가 포함되었는데, 초

혼의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새로 자녀를 낳은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본인과 초혼인 이주여

성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E씨의 경우 결혼의 

의미를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었

다.

아내는 엔도르핀이죠. 싹싹하고 저녁마

다 발 마사지도 해줘요. 노후 연금이죠. 나

는 이제 일할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래도 젊으니까 아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닐 예정이에요. 내가 지원

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확실하

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E씨, 61세)

E씨는 두 번의 한국여성과의 결혼생활을 실

패하고서 삼혼으로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

탄 출신의 이주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자녀를 

갖기를 원했으며 현재도 원하고 있으나 이주

여성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자궁근종)로 임

신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자녀의 상황

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만 생활하는 현재의 

상황과 노후에도 부부만 생활할 가능성이 높

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여성들이 알

라신 다음으로 떠받드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을 선

택하여 결혼하였다. 이주여성 아내와의 관계

도 매우 친밀하며 만족스러워하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남편을 

잘 받들고 가정에만 충실한 아내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퇴직

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E씨의 경우 사실 연금

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모국에서 초급대학을 나와 현재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등 능력이 있는 아내를 지원하면서 

노후에 확실한 정서적 의지대상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의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

고 있었다. 사실상 노후 걱정없이 경제적 형

편이 괜찮은 E씨의 경우 아내를 노후의 경제

적 의지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즉 노후의 믿을만

한 배우자로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가운

데 두 명은 현재 다문화결혼에 대해 적극적으

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네 명과는 달리 

소극적이며 다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현상유

지적으로 결혼을 수용하는 식으로 결혼의 의

미를 지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은 D씨와 F씨였으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

혼이주여성인 부인이 모두 재혼자였으며 결혼 

후 연구참여자인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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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소통이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

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

연구참여자 가운데 본인이 재혼이면서 배우

자인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도 재혼인 경우인 

D씨는 자신이 두 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였

으며 현재는 고 1인 친아들과 함께 살면서 같

은 재혼인 이주여성의 전혼 딸을 한국으로 데

려와 입양까지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결혼해서 낳은 친자

녀가 없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어가 부족

한 아내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

주여성인 아내가 지나치게 중국에 있는 자기 

가족만을 챙기며 집에서도 모녀간에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D씨의 경우 

결혼은 했지만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결혼에 대해 불

만스러워도 또 다시 가정을 깰 수는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으로 외형상의 부부, 결혼생활

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여자가 있다는 

건 좋은데 부부라도 속 깊은 애기는 못해

요. 속마음은 모르니까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두 번째니까 다시 깰 수는 없잖아

요. 다문화결혼이라고 결코 쉬운 게 아니

에요. 통하지도 않고 돈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걸 참아야 하는 그런 

게... 부부라고 해도 한국사람 부부라면 갖

는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살긴 해도 조금

만 잘못되면 가출해버리면 그만 끝나는 거

니까 속마음은 좀 불안하고 아내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들지요(D씨, 53세)

D씨는 현재 중국인 아내와 한국어로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식의 소통은 잘 안되지만 기

본적인 일상적인 대화는 하면서 주말에는 반

드시 함께 낚시를 가는 식으로 나름대로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는 예상과는 달리 결혼한 이후에도 이주여성

인 아내가 계속해서 친정방문을 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결혼이 결코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결혼이 아니며, 자신과 마

찬가지로 재혼인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중국의 

친자녀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치루어야 

할 비용은 많고 정서적 유대감은 적은 결혼이

라는 점을 점차 절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본인과 같은 형편과 처지

에서 재혼이 쉽지 않다는 인식과 다시는 이혼

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타협하는 선

에서 현재의 결혼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는 않

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현재 재

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

도 이득이 되어 사는 관계>

D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인 이주여성이 재

혼이며 본인은 삼혼인 F씨의 경우 한국인 부

인과의 첫 번째 이혼 후에 몽골 출신의 이주

여성과 재혼하고 다시 이주여성의 외도로 재

이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 자신이 결혼

이나 배우자에 대해 가졌던 것과는 다른 차원

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란 어

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보며 마음을 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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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혼생활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

놓고 있었다.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

다. 지금 와이프는 마누라라고 생각하기보

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자식’이라고 생각

해요. ‘룸메이트(room mate)’라고나 할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누라

가 아니고 오히려 애인같이 생각하는 거

죠.

결국 결혼이란 서로 이익이 되어야 하

는 것이고 서로 윈윈해야 해요. 그런 점에

서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다는 득이 되니까 유지

하는 거에요. 그래도 혼자 살 때 보다 집

에 오면 같이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고 혼

자 자는 것보다는 둘이 자는 것이 더 좋으

니까. 내가 와이프를 백 프로 믿지 못하지

만 현재로는 서로가 옆에서 살면서 조금이

라도 득이 되니까 사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여자가 혼자서 살아봐

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자가 있는 것이... 

다문화하고 결혼하면서 깨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사는 거죠(F씨, 55세)

결혼이주여성과는 두 번째 결혼을 한 F씨는 

세 번의 결혼을 거치면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

가 곧 자신에게 속하며 자신의 소유라는 전통

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통찰을 

하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많은 기대도 놓아

버리고 최소한 자신의 옆에서 배우자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결혼해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내국인끼리의 결혼도 그렇지만 다문화결혼

의 경우 교환론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 부인과의 첫 이혼과 이주여

성의 외도로 두 번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F

씨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결혼이 깨지지 않고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지점까지 최소화

하게 된다. F씨는 과거 자신이 고수했던 가장

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나 자존심, 아

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전통적

인 가족의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비로소 파악하게 되면서 현재 결혼이 그나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측면으로 

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

인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 곧 재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요약된다. 즉, 이주여

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의 의미를 

크게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

력’과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보고 있었다. 

첫 번째 결혼 의미의 주제는 참여자들이 현재

의 다문화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해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두 번째 주제의 결혼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현

재의 다문화결혼생활에 대해 깊이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상유지적인 수준에서 결혼

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다문화 결혼으로 재혼에 대한 한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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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이혼 후 재

혼한 사람들이 이혼 후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

들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안녕감이 높다

(Durpe & Meadows, 2007; Hughes & Waite, 

2009)거나 재혼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Williams & Umberson, 2004)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이 지각하는 결

혼에 대해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

와 활력’과 같이 보다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

여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A씨와 B씨 C씨, 그

리고 E씨의 경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결혼

에서 자녀가 없는 E씨는 예외로 한다면 모두 

원래 전혼에서 자녀들이 있으며 이혼 후 부자

가정으로 자신들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하

였으며 재혼 후 초혼의 이주여성 배우자 사이

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재혼 후 다시 자녀를 둔 한

국인 남편의 경우,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이

주여성과 결혼한 것에 대한 주변이나 사회의 

불편한 시선과는 달리 남성의 내부자적 관점

에서는 이주여성과의 다문화결혼은 외롭고 힘

든 중년기 인생에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 또

한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을 갖게 해주

며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가 생긴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아울러 자신보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이주여성 아내에 대해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로서 아내에 

대해 자부심과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 남편들의 이

주여성과의 결혼적응을 ‘고단한 염부가 멀리 

바닷물을 길어 바람과 햇빛 그리고 땀의 조화

로 내 밭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과정에 비유

(강향숙 등, 2013)하였는데 본 연구의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도 다문화결혼에 대해 생의 의

미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문화결혼으로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현재와 추후에 당면할 수 있는 다문

화가족 생활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좋은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하는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주여성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2년에서 9년까

지로 안정화되었으며 아내들이 시간제나 혹은 

전일제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결혼한 지 적어도 2년 이상이 되고 재

혼 후 그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결혼

인 재혼이 과거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과 실패

감, 좌절감을 보상해주고 인생의 의미와 활력

을 되찾아주며 자신의 친자녀가 다시 생김으

로써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주여성 아내가 자신과 같은 재혼자

인 경우로 재혼해서 낳은 자녀가 없는 재혼한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결혼으로서의 재혼에 대

해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라는 결혼에 대

해 긍정적이면서도 어쩌면 다소 체념적인 성

격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결혼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참여

자들(D씨와 F씨)의 공통점은 본인처럼 재혼인 

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친자녀가 없으며 재혼이

주여성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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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자녀로 입양하거나(D씨) 혹은 조만간 중

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키울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F씨)로 이들은 결혼생

활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비교적 결혼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가 없으며 부부 서로가 

재혼으로 새로 자녀를 갖기를 원치 않고, 자

녀보다도 배우자의 존재를 필요로 했던 그리

고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한국인 남편들 

입장에서는 부부로서 혹은 가족으로서의 유대

감이나 연결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

고 한국인 남편 본인도 재혼 혹은 삼혼이지만 

배우자가 되는 이주여성이 이미 한 번 결혼해

서 자기 나라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의 

목적이 초혼의 여성에 비해 더 자기이익 추구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

국인 남편들은 결혼은 했지만 이주여성인 배

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워하며 한국말로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내심 실

망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를 포기하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자신의 자녀를 

직접 키울 만큼 자녀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많은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자가 아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득, 독

신생활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또 다시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두려움 등이 뒤섞여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진

짜 부부’ 같은 신뢰와 소통이 없다고 해도 동

거인 수준의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만족하며 

현재의 다문화결혼이 최소한이나마 자신에게 

득이 되는 관계로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에 대한 선행 연구(강향숙 

등, 2013)에서 한국인 남편들이 이주여성 아내

에 대해 ‘내 밭에서 함께 소금을 만들어줄 소

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

의 긍정적인 의미부여라 할 수 있다.

다문화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이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가

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여성가족부, 2013.2.26)고 하지

만 사실상 이러한 성격 차이갈등으로 인한 결

혼해체는 내국인간의 이혼사유에서도 같은 양

상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결혼시장에서 재혼

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재혼을 통해 ‘생의 의

미와 활력’을 되찾고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

족’을 느끼는 참여자 남성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그러

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

다. 특히 재혼 중에서도 초혼의 이주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한국인 남편이라면 재혼

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

면서 결혼이 재해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같은 재혼가족이라 해도 배우자 여성

이 초혼인가 재혼인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

다는 것이 다문화결혼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전혼자녀가 있는 재혼이라 하더

라도 배우자 여성이 초혼이고 자녀를 출산한

다면 그러한 경우 남편의 친자녀와 새 배우자

간의 관계와 자녀들 간의 형제관계가 다소 복

잡해지더라도 부부사이에는 초혼과 같은 안정

감과 가족으로서의 유대와 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둘 다 각자 전혼자녀가 

있으면서 재혼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친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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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부부로서 혹은 가족으로서의 연결감과 

유대감을 갖기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부부 양측이 재혼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 이미 출발부터 각자의 손익

을 고려하면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 둘 다 초혼이나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

람이 초혼인 경우에 비해서는 각자의 이해타

산에 맞는 보다 교환론적인 성격의 결혼이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순수하게 부부 두 

사람의 애정관계에 따라 결혼의 성패가 좌우

되므로 결혼 즉 재혼의 안정성이 위협받기 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끼리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는 

정서적 친밀감은 없다고 해도 중년기에 이혼 

후 재혼의 어려움을 경험한 한국인 남성으로

서는 이주여성인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

는 의미부여를 할 때 문화차이나 소통으로 인

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대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이주

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현재 결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결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

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최소 2년부터 9년까지 결혼

을 유지해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

실은 다문화결혼 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

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오늘날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이 전제

되어야 무언가 제대로 된 결혼, 정상적인 결

혼, 행복한 결혼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만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결혼 전에 열정

이나 친밀감과 같은 사랑의 요소(로버트 스턴

버그, 2003)가 결여된 다문화결혼은 가난한 나

라의 여성이 배우자와의 사랑없이 단지 경제

적으로 부유한 나라로의 입장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경제적 형편이 더 나은 나라의 

남성들은 자국 여성들에게서는 선택받기 어려

운 결혼 대신 저렴한 결혼비용으로 유리한 입

장에서 신속하게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으로 폄하되며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그러나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

하임(2011)의 지적처럼 소위 애정에 의한 결혼

이 순전히 사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신

화이며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전제여야 한다

는 서구중심적 가치관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다문화결혼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애

정중심주의 결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가치관

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결혼의 성격이 매우 

물질주의적이며 교환론적 성격이 강하다. 실

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는 점을 생각하면 결혼 전 사랑의 유무 보다

는 결혼 후에 부부가 애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결혼에 긍정적인 의

미를 부여하고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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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성에 대한 사회적 시

선과 관심이 보다 수용적이며 지지적으로 변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참여자인 한국인 남편들

이 재혼으로서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긍정

적인 의미는 한국인 남성들의 생애 발달의 단

계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인 남성들은 대부분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에 이혼을 경험하였다. 그것도 아내의 유

책사유로 인한 이혼이었다. 이혼은 여성 못지

않게 중년기 남성들에게도 위기적인 사건이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다

는 사실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며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자괴감과 좌

절감을 주는 고통을 준다. 특히 사회적, 교육

적 배경에서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인 가족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고수하면서 열심

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가장이자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며 나름대

로 열심히 살아온 중년의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충격은 더욱 크며, 

외도한 아내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

에서 이혼 후 자녀들도 자신이 직접 키우는 

양육 책임까지 떠맡는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들은 자녀를 키우는 수년 동안은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반환점에 

들어서게 되는 중년기에 접어들수록 대니얼 

레빈슨(2012)이 말했듯이 남성들은 자아의 내

부에서 그리고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대니얼 레

빈슨(2012)의 설명을 적용한다면 이혼 후 재혼

을 결심하게 되는 한국인 남편들은 중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기존의 자신의 인생 구조에

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구조를 창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

안으로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혼의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늦은 나이에 자녀를 다시 낳고 키우

면서 재혼 전 침체되어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의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며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

한 한국인 남편들에게 있어 재혼은 황량하고 

외로운 인생 중반기에 삶의 의욕과 용기, 희

망을 갖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인생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다문화결혼은 한

국 사회에서는 인생의 실패자로 간주되어 재

혼하기도 쉽지 않은 남성들에게 인생의 돌파

구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재혼한 한국인 남편

들은 다문화결혼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중요한 가장의 지위로 복

귀할 수 있으며, 또한 이주여성의 가족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잘 사는 나라인 한

국으로의 입장권을 획득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

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많은 외

부자적인 관점의 양적 접근의 연구들이 주로 

문제지향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사회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요인이 다문화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민경, 2012; 김계하, 선

정주, 오숙희, 2013; 박인아 등, 2012; 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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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승, 2011). 그러나 이와 달리 비교적 안정

적인 다문화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재혼한 한

국인 남성들이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 남편들의 다문화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인 의미부여는 다문화결혼의 안정적인 유지와 

가족건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혹은 

성격차이,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그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한국인 남편은 마치 

대부분이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가부장적이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나 선입견을 드러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연구

에서 보듯이 다문화결혼의 주체인 한국인 남

편들은 비록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많

이 드는 한국여성과의 결혼 대신에 결혼정보

업체를 통하여 재혼상대로 결혼이주여성을 택

하였지만 그러한 재혼을 선택하기까지 개인적, 

가족적인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재혼 이후

에도 다문화결혼이 주는 작은 이득이라도 긍

정적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결혼에 의미를 부

여하며 결혼생활에 적응하면서 책임감을 가지

려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결론적으로 현재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

성은 재혼으로서의 결혼에 대해 ‘인생 중반기

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가족속

의 삶’ 그리고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

만 아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

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재혼

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

으로 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결혼이주여

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나름대로 다문

화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문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이러한 긍

정적인 의미부여와 적응노력에 대해 사회적으

로 지지해주며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 대해 문제시하거나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서 다문화부부의 이혼이나 어려움과 이슈에 

초점을 두는 문제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

혼하지 않고도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강

조하며 그러한 다문화가족의 성원인 한국인 

남편이나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이 무엇인지 규

명하는 작업이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초혼의 핵가족을 가장 정상시하여 재혼에 대

해서는 여전히 호의적이지는 않으며 다문화결

혼에 대해서도 여전히 에외적인 결혼으로 간

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편들은 부지부식

간에 재혼과 다문화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편

견을 받는 가운데 다문화 재혼생활을 위한 문

화적 지침이나 안내, 정보도 없이 고군분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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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결혼의 의미를 긍정

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하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행동과 재혼 다문화가족의 건강성과 탄력

성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필

요가 있다.

셋째, 추후로 다문화가족 연구는 다문화가

족 구성원을 통계적인 조사대상으로 물화하여 

외부자적 관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다문화가

족 구성원 중 특히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한

국인 남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으로서 느끼는 행복과 같은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

여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들도 현재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아울러 재혼 다문화가족에도  여전히 내

재해있는 문화차이나 역할기대와 분담으로 인

한 갈등, 확대가족과의 갈등 해결이 중요하므

로 다문화 부부의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고 향

상시킬 수 있는 부부 단위 중심의 교육 프로

그램 제공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최소

한 2년 이상 현재 다문화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결혼생활에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주변의 사람들 또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40, 50대의 중년으로 대부분 고졸 정

도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간계층의 남성들이

었다. 그러므로 현재 결혼생활에 크게 어려움

을 느끼거나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결혼갈등

을 겪는 한국인 남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만일 현재 다문화결혼에 갈등을 느끼거나 이

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면 연구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의도 자체가 다문화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이

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결혼 초기

를 넘기고 현재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만족한 

다문화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

국인 남편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연구자

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이주여성이 재혼인 경

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수적으로 적었으므로 

이주여성 자신도 재혼이면서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이 포함되었다면 재혼한

국인 남편이 느끼는 결혼의 의미 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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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marriage as perceived by remarrie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 Korean men who remarried immigrant 

women from foreign countries (Chin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Uzbekistan)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qualitative method including open coding and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marriage as perceived by 

remarrie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the meaning and 

vitality of life and restarting family life in midlife’, ‘relationship gaining benefit just existing only as a 

partner without trust and communication’. These positive meanings of marriage could be important 

motivations to maintain stable and satisfactory multicultural families from the position of remarried Korean 

hus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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